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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examined the distribution channels and management systems for hazardous chemicals 

(dichloromethane, trichloromethane and tetramethylammonium hydroxide) within the electronics industry. The 

aim was to identify issues and suggest improvements by gaining an understanding of the perceptions of 

stakeholders.

Methods: A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alongside interviews with 20 stakeholders across the chemical 

supply chain, using a semi-structured questionnaire.

Results: Significant gaps in safety management were identified during the distribution and use stages. Inadequate 

information transfer, a lack of safety awareness and limited management capacity were identified as major issues. 

Discrepancies in perception were observed between suppliers and users. SMEs encountered challenges when 

adopting alternative substances and improving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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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전자산업은 한국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

다. 전자산업 중에서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공

정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과 그로 인한 건강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Park & Yoon, 2022). 과

거 전자산업에서 일을 하던 근로자들은 급격한 기술 변

화로 인해 신규 화학물질을 포함한 다양한 화학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었고, 최근에는 무인화가 이루어지

고 있어 노출 가능성은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유지보수

나 정비를 하는 근로자는 노출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직

업성 암이나 화학물질 중독 등의 사례가 보고되고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있으나(Nakano et al., 2019; Ha 

et al., 2023) 아직 과학적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다.

전자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고위험물질인 디클로로

메탄(DCM, dichloromethane), 트리클로로메탄(TCM, 

trichloromethane),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TMAH, 

tetramethylammonium hydroxide) 등은 전자산업

에서 널리 사용되면서, 이들 물질에 의한 중독 및 사망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Jeon et al., 2021). 

이러한 고위험물질들은 관리에 있어 사용 또는 유통경

로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 취약점 및 사각지대가 존재

한다.

그간 전자산업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노

출 수준, 건강 위험성 등을 다룬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

었다(Son et al., 2018; Yoon et al., 2020a; Yoon 

2020b). 그러나 이들 연구는 주로 개별 물질이나 공정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통단계에 초점을 맞춘 연구, 

현장 기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화학물질 관리의 핵

심 단계라 할 수 있는 유통 과정에 대한 연구나 현장 이

해관계자의 경험에 기반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특히 디

스플레이 제조공정의 경우 다양한 유해인자가 복합적으

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아직 체계적인 조

사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Kim et al., 2016).

고위험 화학물질의 유통 과정은 제조ㆍ수입 단계의 

명확한 관리 주체와 최종 사용 단계의 안전보건 규제에 

비해, 다단계의 복잡한 공급망 구조로 인해 정보의 비

대칭성이 발생하고 규제 사각지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생산자와 사용자 간의 정보 단절, 특히 전문성과 

자원이 부족한 소규모 유통업체의 관리 미흡 등 유통 

단계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 이러한 상황은 고위험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는 생산과 사용 뿐 아

니라 유통 단계에서의 관리 방안 마련이 중요함을 보여

준다(Kim & Song, 2025).

그동안 국내외에서 화학물질의 위험성 평가와 관리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특정 물질의 유해성이나 인체 영향에 초점을 맞

추고 있으며, 화학물질 관리의 핵심 단계라 할 수 있는 

유통 경로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일부 연구

에서 화학물질 공급망 관리나 운송 리스크에 대해 다루

고 있으나, 실제 유통 현장에서의 경험과 인식을 바탕

으로 관리상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한 연구는 제한

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전자산업에서 사용되는 대표적 

고위험 물질(DCM, TCM, TMAH)의 유통경로 및 관리

실태 조사를 통하여 유통경로와 관리 실태를 심층적으

로 파악하고, 주요 이해관계자의 인식을 파악함으로써 

현행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을 위한 정책

적ㆍ기술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조사대상 물질 선정
화학물질의 유해성, 사용량, 노출 가능성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조사대상 물질을 선정하였다. 특히 전

자산업에서 널리 사용되면서도 독성이 강하고 사고 사

례가 빈번한 물질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기

준에 따라 다음의 세 가지 대표적 특성을 지닌 3 종 물

Conclusions: A systematic approach that covers the entire lifecycle of chemicals is needed. It is crucial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management system for distribution and expand support for SMEs. The study recommends 
enhancing information sharing, strengthening education and technical support, and promoting collaboration 
among stakeholders. The study proposes a chemical substance passport system to enable transparent tracking 
and management of chemicals.

Key words: Chemical safety management, distribution channel, electronics industry, hazardous chemicals, 
substance passpor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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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을 최종 선정하였다. 첫째, 디클로로메탄(DCM)과 트

리클로로메탄(TCM)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유해

물질로 지정되는 등 규제가 강화되었음에도, 과거 세척 

공정 등에서 널리 사용된 이력으로 인해 대체가 더디거

나 불법적인 유통 가능성이 제기되는 규제가 필요한 물

질이다. 둘째,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TMAH)은 반도

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 공정에 필수적이나, 소량 노출

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급성 독성이 매우 높아, 사용

량 증가에 따른 유통 관리의 중요성이 시급한 ‘필수 고

위험 대표 물질’이다.

2. 자료 수집
문헌 조사와 현장 면담을 병행하였다. 먼저 문헌 조

사를 통해 대상 물질의 물성, 유해성, 관련 법규, 선행

연구 결과 등을 수집하고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면담 

대상은 화학물질 유통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다양한 관

점을 확보하기 위해 공급망의 핵심 주체인 공급 및 유

통사, 사용자, 전문가 등 세 가지 주요 그룹의 총 20 명

으로 구성되었다.

면담 참여자의 구체적인 분포는 다음과 같다. 공급 및 

유통사 그룹(5 인): 화학물질 유통업 대표 1 인, 도소매

업 종사자 1 인, 소규모 및 중규모 판매 종사자 각 1 인, 

그리고 제조와 사용을 겸하는 기업 담당자 1 인을 포함

하여 공급망의 중간 단계에 대한 현실적인 목소리를 담

고자 하였다. 사용자 그룹(12 인): 전자산업 분야의 다양

한 대ㆍ중소기업 소속 보건관리자 및 실무자 12 인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최종 사용 단계의 문제점과 정보 요구

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사용자 집단의 참여 비중

을 가장 높게 설정하였다. 전문가 그룹(3 인): 화학물질 

분야 전문가 2 인과 산업안전보건 컨설팅 전문가 1 인을 

포함하여, 현장의 문제점을 정책적ㆍ기술적 관점에서 분

석하고 객관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각을 확보하고

자 하였다. 이러한 참여자 구성은 제조ㆍ수입부터 유통, 

사용에 이르는 각 단계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함이다. 각 참여자의 세부 정보는 [Table 1]

에 제시된 바와 같다. 1:1 대면 면담을 원칙으로 하였으

며, 주요 면담 질문은 ① 주요 취급 물질 및 유통 현황, 

② 유통 단계별 관리 문제점, ③ 물질안전보건자료

No. Interviewee Category
1 CEO of chemical distribution business CEO

Employee in chemical wholesale/retail Seller
3 Health manager at SME Health manager
4 Employee in small-scale chemical sales

Seller
5 Employee in medium-scale chemical sales
6 Chemical expert 1

Expert
7 Chemical expert 2
8 Chemical user, Company DW

Health manager
9 Chemical user, Company K 
10 Chemical user, Company T
11 Chemical user, Company DS
12 Chemical user, Company KS
13 Chemical manufacturer and user, Company E Manufacturer & user
14 Chemical user, Company W

Health manager

15 Chemical user, Company C
16 Chemical user, Company S
17 Chemical user, Company O
18 Chemical user, Company CL
19 Chemical user, Company H
20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onsulting expert Expert

Table 1. Characteristics of interview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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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등 정보 전달 실태, ④ 화학물질 관리 개선을 위

한 요구사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 연구는 화학물질 유통량과 같은 정량적 데이터 확

보가 아닌, 복잡하고 폐쇄적인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리의 취약점’과 ‘이해관계자의 인식’이라는 심층적ㆍ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Ⅲ. 연구 결과 

1. 조사대상 물질의 유통 및 사용 현황
문헌조사와 면담을 통해 조사대상 물질의 유통 및 사

용 현황을 파악한 결과, 디클로로메탄(DCM)의 경우 과

거 금속 세척제로 널리 사용되었으나, 최근 법적 규제 

강화로 인해 사용량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다. 다만 

여전히 일부 사업장에서는 DCM 이 사용되고 있어 지

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트리클로로메탄(TCM)은 

반도체 장비 세정 등에 일부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높은 독성을 가지며 중독사례가 알려지면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사용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었

다. 한편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TMAH)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공정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었다. 특히 포토리소그래피, 식각, 세정 등 다수의 공

정에서 필수적인 화학물질로 사용량이 많고, 이로 인한 

사고 사례도 보고되고 있었다. 유통량의 경우 환경부에

서 매년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를 하지만 공개되지 않아 

확보할 수 없었다.

2. 유통경로상의 관리 취약점
대상 물질의 유통경로를 따라 각 단계별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관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확인되었다. 

대상 물질의 유통경로를 따라 각 단계별 관리 실태를 

조사하기에 앞서, 문헌조사와 면담 결과를 종합하여 국

내 전자산업에서 활용되는 고위험 화학물질의 대표적인 

유통경로 유형을 도식화하면 [Figure 1]과 같다.

[Figure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화학물질은 제조

ㆍ수입사를 떠나 최종 사용자에게 전달되기까지 단일 

경로가 아닌 다양한 경로를 거친다. 제조ㆍ수입사 영업

사원을 통해 사용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비교적 단순한 

경로도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1개 이상의 도매 및 소매 

유통 단계를 거치는 다단계 유통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이처럼 복잡한 유통 과정은 각 단계별로 정보가 단절되

거나 왜곡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특히 본 연구의 

면담 결과, 다음과 같은 관리상의 취약점들이 공통적으

로 지적되었다.

물질 정보 전달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상당수 

기업들이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ㆍ

공유하지 않고 있었고, 영업상 기밀을 이유로 정보 제

공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도 형식적으로 작성ㆍ전달되는 경우가 많았다. 

추적관리 측면에서도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 수

입부터 사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물질의 흐름을 

투명하게 파악하기 어려웠고, 이는 불법 유통의 가능성

을 내포하고 있었다. 특히 도소매 과정인 중간유통 단

계에서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성과 인력

Figure. 1 고위험 화학물질의 주요 유통경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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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족한 중소 규모 유통업체의 경우 관련 규정준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심각하게 지적된 문제는 MSDS 

정보 전달 체계의 미흡함이며, 이는 참여 그룹을 막론

하고 거의 모든 참여자가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항이었

다. 특히 대다수의 사용자 그룹 참여자들은 MSDS를 제

때, 정확하게 제공받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정보 접근

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MSDS를 손쉽게 구하기 어렵

고, 받을 때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잘 주지 않습

니다.” (화학물질 사용자 K사) 

이러한 문제는 중소기업 사용자에게서 더욱 두드러지

게 나타났다. 한 중소기업 보건관리자는 공급사로부터 

MSDS를 받은 경험이 전무하여 직접 제조사에 요청해

야 하는 현실을 토로했다. “구매를 하면서 업체로부터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보건관리자가 직접 홈페이

지, 제조사에 요청하여 받아서 보관 및 현장에 비치하

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보건관리자)

나아가, 몇몇 사용자들은 정보 접근성을 넘어 수령한 

MSDS 의 '정보 신뢰성' 문제를 지적하는 심화된 의견

을 제시했다.

“MSDS 도 항목마다 정형화 되어 있긴 한데 업체마다 

내용이 상이합니다. 특히 구성성분 빠진 것도 많고, 영

업비밀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

다.” (화학물질 사용자 H 사)

이처럼 MSDS 문제는 단순한 정보 미제공을 넘어, 

중소기업의 정보 불균형, 그리고 정보의 질적 문제까지 

포함하는 다층적인 문제임이 확인되었다.

3. 이해관계자의 인식 및 요구사항
면담을 통해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인식과 요구사항을 

조사하였다. 우선 공급자와 사용자 간 인식의 차이가 

뚜렷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공급 기업들은 규제 준

수를 최우선시하며 정보공개에 소극적인 반면, 사용 기

업들은 물질의 성능과 원활한 공급을 보다 중시하는 경

향이 있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전담 인력과 예산, 

기술력 부족 등으로 인해 화학물질관리에 어려움을 겪

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물질 개발이나 공정개선에 필

요한 투자여력이 부족하고, 정부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

기도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보제공 

강화, 기술ㆍ재정 지원 확대, 교육ㆍ점검 내실화 등 다

양한 개선요구가 제기되었다. 특히 기업 규모ㆍ역량에 

맞는 맞춤형 지원, 공급망 전반에 걸친 소통 활성화 등

이 강조되었다.

4. 주요 이해관계자 면담 결과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현실적인 목소

리를 담고자 제조사, 수입사, 유통사, 사용사 관계자 등

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한 결과 고위험물질의 국

내 유입 경로와 관련해서, 수입과 제조를 통해 유통이 

시작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통 단계에서의 관리와 

관련해서는, 중간 유통단계에서의 정보전달과 관리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는 다단계 유통구조의 특

성상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으나, 제도적 개선을 통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MSDS 

의무화, 수입-유통-사용 전 과정에 걸친 이력 추적 관

리 시스템 구축 등이 제안되었다. 

사고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

보 부족과 안전 불감증이 주된 원인으로 언급되었다. 

유해성에 대한 정보가 현장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사용자들의 인식 또한 낮은 편이라는 것이다. 이를 극

복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 캠페인 등이 필요하다는 의

견이 있었다.

대체물질 개발 및 도입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점이 드러났다. 기술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기업으로서는 직접 나서기 어려운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공동 연구개발, 기술

이전, 세제혜택 등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고위험물질의 생애주기 전과정(Life-c 

ycle) 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 강조되었다. 정부 

부처 간 장벽을 낮추고, 기업-연구기관-시민사회 간 소

통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공급망 내 기업 간 협력도 활

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어야 실효성 있

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Ⅳ. 고    찰 

이 연구는 고위험 화학물질의 유통 경로와 관리 실태

를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화학물질 관리 체계의 사각지

대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를 통해 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해서는 

수입, 생산에서 사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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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접근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제조 및 수입 단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했던 유통 및 사용 단계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진단

하고, 정보 전달 체계 미비, 인식부족, 관리 역량 제한 

등의 문제점을 도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향후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 수립 시 유통 및 사용 주체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유통 과정은 다단계로 이

루어져 있어 복잡하고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각 단

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체

계적인 관리와 교육이 필수적이다. 특히 제조 및 수입 

단계에 비해 유통 및 사용 단계의 관리 기준과 감독이 

상대적으로 미흡하기 때문에, 도소매와 같은 중간 유통

망과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관리 체계 구

축이 시급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유통 과정 

전반에 걸친 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본 연구의 면담 

결과, 다단계 유통과정에서 MSDS 정보가 형식적으로 

전달되거나 누락되는 등 심각한 정보 단절 문제가 확인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한 정보 제

공 의무화를 넘어 정보의 ‘활용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물질정보 공유 시스템은 화학물질의 

유해성, 취급 시 주의사항, 적절한 보호구 착용 등에 대

한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사용자가 쉽게 접근하고 이

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기술 

지원도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중소 유통업체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전문 화학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자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화학물

질의 안전한 취급과 관리에 필요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하며, 사업장의 여

건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교육 

내용에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사고 사례, 안전한 취급 및 

보관 방법, 적절한 보호구 사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아울러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기

술 지원, 안전 설비 설치 및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정부와 기업의 협력을 통해 보다 효과

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기업은 화학물질 유통망 전

반에 걸쳐 화학물질관리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자율적

인 관리 역량 강화에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 내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강화하고, 협력사 및 하청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지속적인 

대체물질 개발 및 도입, 설비 개선 등을 통해 화학물질

의 위험성을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기업의 자율적 안전관리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노력을 하는 기업에게는 세제 혜택, 인센티브 제

공 등을 통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소통과 협력을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

다. 안전한 화학물질관리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주체 간 긴밀한 협조와 정보 공유가 필수

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 드러난 공급자(제

조자, 수입자), 중소유통자, 최종 사용자 간의 인식 차

이를 좁히기 위해,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교

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화학물질 고유 식별번호 제도

와 유통 이력 추적 관리 체계는 화학물질 여권제도

(chemical passport)로 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이

와 관련하여 유럽연합(EU)이 시행 중인 UFI(unique 

formula identifier, 고유 조제 식별부호) 및 PCN 

(poison centres notification, 중독센터신고) 제도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UFI는 유해 혼합물에 고유 

코드를 부여하여 라벨에 표시하게 함으로써, 공급망 전 

단계에서 제품의 식별과 추적을 용이하게 한다. 또한 

제조ㆍ수입자는 제품 정보를 사전에 PCN 포털을 통해 

회원국 중독센터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는 사

고 발생 시 의료진이 UFI 코드만으로 즉시 정확한 유해

성 정보를 파악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추적 관리 및 사고 대응 시스템이다(ECHA, 

2025). 2026년 유럽연합에서 실시 예정인 이차전지분

야의 "배터리 여권"과 더불어, 이러한 UFI/PCN 제도의 

원리를 국내 화학물질 관리 체계에 도입한다면, 본 연

구에서 확인된 유통과정의 정보 단절 문제를 해결하고 

최종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실효적인 수단이 될 것

이다. 

다만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연구대

상 물질의 범위가 한정적이었다. 일부 고위험 물질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는데, 국내에는 수만 종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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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양한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보다 광범위한 물질을 대상으로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실태 파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물질별 유해

성, 위험 특성, 취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

리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연구

가 필요하다. 둘째, 연구방법의 한계이다. 주로 문헌조

사와 인터뷰 등 정성적 접근에 기초하고 있다. 물질별 

노출량, 배출량 등에 대한 정량적 분석이 병행된다면 

연구의 실증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

된다. 셋째, 인터뷰 대상자 선정에 있어 업종별, 규모별 

분포의 균형성이 아쉬웠지만 문제점을 도출하고 화학물

질 관리의 필요성을 대두시키는 역할을 하기에는 충분

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화학물질의 유통과 관리

라는 한정된 영역을 집중하여 생산과 폐기, 사고 대응 

등 화학물질 관리의 다른 면들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다루지는 못하였지만 유통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파

악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제한점들

은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이 필요하다. 

Ⅴ. 결    론

전자산업에서 사용되는 고위험 화학물질인 DCM, 

TCM, TMAH 를 대상으로, 이들 물질의 유통 경로와 

관리 실태를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문헌조

사와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유통 과정의 안전 관리 

사각지대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을 위한 제도적, 정

책적, 기술적 대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였다. 특히 화학물

질 공급자와 사용자 간의 인식 차이, 중소 사업장의 관

리 역량 부족 등 현장 중심의 문제를 파악하였다.

화학물질 관리는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

다. 정부와 기업, 전문가, 근로자, 시민사회 등 모든 이

해관계자들이 협력하여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 연구에서 제

안한 화학물질 여권제도 등과 같이 화학물질에 대한 정

보 공유, 기술 지원, 교육 강화, 위험 소통 등의 과제는 

이러한 사회적 협력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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